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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이 글은 중국의 농민화가인 파인 서주라는 분의 글입니다 제가 년 중국에 갔을 때 만났. 94

고 부탁해서 써주신 것입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글의 생김이 재미있다고 하는데 보는.

사람마다 글의 모양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다양하더군요 권법하는 것도 같고 춤추는 것도.

같다고 하는군요 파인선생은 현직 농사꾼인데 아주 소박하게 생기셨더군요. .

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농민무사라거나 농민수련가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렇

게 소개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농민이라고만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인 홍.

천에서는 이렇게 소개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인사할 수 있지만 서울에

오면 좀 달라집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라고 말하면 대개 상대가 놀라고 여러 가지를 꼬치. “ ”

꼬치 물어오게 되지요 무엇을 심는지 소득은 어떤지 할만한지 등등을 물어보지요. .

또 농민인 처지라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다가 보니 전화번호나 주소를 일일이 적어주어야

하는 것도 불편하더군요 홍천에서는 새로 만난 그 누구도 명함을 주거나 받을 일이 없어서.

편했는데 서울에서는 명함 한 장 없는 것이 나만 동떨어진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하더

군요 제가 농민타령을 하는 것은 농사일과 단학이라는 서로 상관이 없을 듯한 일들을 연관.

시키기 위해서입니다.

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는 제가 농촌생활에서 생활단학이라고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?

는 일이 고됩니다 고된 일이 또 주로 쪼그려서 하는 일들이지요 저는 보시다시피 좀 길어. .

서 허리를 굽히고 하는 일은 남보다 힘듭니다 특히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허리가 부러.

져라 아프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보면 허리가 내려앉는 것처럼 아파서 쩔쩔 맵니.

다 아이들한테 허리를 밟으라고 하기도 하고 뜨거운 찜질도 해보지만 매일 하는 일에 일일.

이 대처가 안 되지요 그러다보니 농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허리가 휘어서 꼬부랑노인이.

되는 이유를 알겠더라구요.

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하다말고 허리가 아프면 밭가에서 수련을 합니다 좌법도 하.

고 내가신장도 하고 어떤 때는 권법도 합니다 물론 허리를 풀어주기 위해서지요 이게 농. .

민인 저의 가장 친근한 생활단학입니다 꼬부랑노인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지요 덕분에. .

제가 어디 가면 누구든지 자세가 당당해 보인다고 하는 말을 듣지요 이외에도 제가 하는.

생활단학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.

집안 여기저기에 나무나 철봉이 많습니다 철봉은 머루받침대로 쓰는 것인데 길이가 미터. 2

정도 되지요 이런 것을 들고 봉 돌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면서도 하고 심심할 때도. .

합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하고요 우리 밭은 좁고 긴데 제일 높은데 가면 아래로 멀리까지. .

내다보이는 것이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전호흡을 하지요 늘 앉는 자리가 있습니. .

다 아마 이런 나를 본 동네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. .



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나 보완이 필요하십니까? ?

직장인은 직장인의 생활단학이 있고 사업가에게는 사업가의 단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.

가정에서는 가정생활단학이 직장에서는 직장생활 단학이 있을 수 있지요 체조나 운동처럼.

단학도 이렇게 생활에 다양하게 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실습[ ]

손뼉 치기로 밝은 집 분위기 만들기 기 치료도 가능a. ( )

어금니 부딪치기로 우리 집도 장수집안b.

시범[ ]

돌파력을 위한 기체조


